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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소재의 4년제 간호학과 6곳에 재학 중인 남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학업스

트레스 대처(β=0.33, p<.001)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약 22%설명하였다. 또한 전공만족도, 사회적지지, 성역할 갈등, 동아리 활동 순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전체 변수는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약 3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23.50, p<.001). 그러므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대처능력 강화와 성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 선후배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망 구축이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성정체성∣심리적 적응∣심리적 스트레스∣사회적 지지∣학생∣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ffects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 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form 225 male nursing students using convenient sampling 

methods from April 1 to June 4, 2014. Stepwise regression showed that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had the greatest effec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β=0.33, p<.001), followed by major 

satisfaction, social support, gender role conflicts and club activity. These variables together 

explained 33% of the adaptations to college life in male nursing students(F=23.50, p<.001). 

Therefore, programs for resolving gender role conflicts and reinforcing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should be developed. And social support network which consist of professors and the 

senior-junior nursing students will help to improve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in male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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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3년 대한간호협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

면, 2000년에는 662명(1.8%)에 불과하던 남자 간호대학

생의 수가 2011년에는 7,968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간호

대학생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학년으로 갈수록 

남자 간호대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1]. 남자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간호직

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취업에 대한 확신, 

직업의 안정성과 높은 보수, 남성의 희소성으로 인한 

직업적 전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따른 것이다

[2][3]. 그러나 간호학을 선택한 남학생들은 여학생 집

단 내에서 이질감과 고립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으며[4][5], 간호사의 여성성에 대한 사회의 고

정관념으로 인해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

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남자대학생이 여성지배적인 진로를 선택하여, 그 사

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남성으로서의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에 도전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7]. 성정체성과 관련된 심리적 갈등을 의

미하는 성역할 갈등이란 내면화된 남성 성역할로 인해 

자신 혹은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8]. 남자 간호대학생은 간호학을 선택하는 과

정에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남자로서 할 일이 못 된다

는 편견으로 반대에 부딪히며, 입학 후 이와 같은 이유

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 곤혹스러움을 경험한

다[9][10]. 뿐만 아니라,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학생 집단 

속에서의 소외감과 불편감을 극복하기 위해 점차 여성

문화에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여성적 성향

을 드러내는 것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 즉,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성지배적 

사회에서 성역할 정체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준다[7. 9. 10]. 또한 이는 향후 남

자간호사의 실무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1].  

간호학과 대학생은 전문적 의학·간호학적 전공지식

과 임상실습이 병행되는 교과과정으로 인해 타과의 대

학생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12]. 특히,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성 중심의 간호

교육 환경과 실습 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13],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한국의 교육환경은 

남자를 간호사로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자원구축에 대

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남자 간호대학생은 입학 후 간호학전공 공부의 어

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게 되며[14], 군 입대로 인한 

학업의 단절과 여학생들과의 경쟁적인 분위기로 인해 

학업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9], 학업스트레

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15], 대학생의 학업스트레

스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자신감과 학습동기의 

감소, 학업성적 저하 등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6], 효율적인 대처방

식을 통한 학업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극복과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문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

처하여 적응력 향상과 정신적 안녕에 도움이 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7][18]. 간호대학생에게 사회적 지지

는 대학생활 적응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19][20], 

특히 소수의 남자 간호대학생에게 외부자원으로부터의 

물리적, 정서적 지지는 학과적응의 주요한 요인으로 규

명되고 있다[4].

남자 간호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까지 수행된 남자 

간호대학생에 관한 연구는 소수의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파악하

는 질적 연구가 있었으며, 간호학과 대학생으로서 여성

주류 사회속의 생활체험[10], 학습경험[3][9], 성정체감

과 전공만족[21],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와 직무 인식[14] 

등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선행연

구는 남자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 성적역할 갈등

과 관련된 실태 및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였고, 본 연구

에서처럼 남자 간호대학생의 적응의 장애요인인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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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갈등과 주요한 적응전략인 학업스트레스 대처 및 사

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어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정도

를 조사하고, 이들 변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 및 미래의 남자간호사로서의 성

장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

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소재의 4년제 

간호학과 6곳에 재학 중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

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기준으로 G*power program[22]

에 의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medium)로 예측변

수 6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146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

인 225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연구도구
3.1 성역할 갈등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O'Neil 등[8]이 개발한 

Gender Role Conflict Scale(GRCS)을 김지현, 황매향과 

유정이[23]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K-GRCS)을 사용하였다. 

총 37개 문항으로 성공․권력․경쟁, 정서표현 및 애정

행동의 억제,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으

로󰡐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는 

37-22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K-GRCS의 Cronbach's α는 .8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3.2 학업스트레스 대처
학업스트레스 대처를 측정하기 위해, 김정희[24]가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대처 정도 및 방

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5

문항으로 하위 영역으로는 과제에 집중하기, 사회적 지

지의 추구, 타협, 긍정화, 기분전환으로 구성되며,󰡐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는 35-17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학업스트레스 대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정희[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1～.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64～.92였다. 

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2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문재영[26]이 수정․보완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

항으로, 부모의 지지, 교수의 지지, 친구의 지지의 3가

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는 12-60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재영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87이며,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는 .85～.91이었다.

3.4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27]

이 개발한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총 25문항 

5점 척도로 수정․보완한 이윤정[28]의 대학생활 적응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개 문항으로 학문적 적응

(5, 7, 9, 13, 25), 사회적 적응(2, 11, 14, 18, 23), 정서적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799

적응(3, 8, 17, 22, 24), 신체적 적응(4, 10, 12, 16, 19), 대

학에 대한 애착(1, 6, 15, 20, 21)의 5개의 하위영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까지

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는 

25-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윤정의 연구[28]에서 

Cronbach's α는 .8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8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

자에게 서면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가보고식으

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

년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총 234부 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문내용이 미흡한 9부를 제

외한 22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수

집 전,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 설명서에 연구의 목적, 설

문 소요시간, 설문의 익명성 보장, 설문 중 원치 않을 경

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어

떠한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 공지되었다. 이에 자발적으

로 설문에 응하는 대상자에 한해 서면으로 참여 동의서

를 받은 후 자가 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다. 설문 종료 후 익명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였으

며, 설문을 완성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여 답례를 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 관련 특성,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 범위를 구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방법, 사회적 지지

와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

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3)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평균연령은 21.99세

로, 1학년이 38.7%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55.1%를 차지하였다. 거주유형은 부모와 함께 동거하

는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병역유무는 아직 이

행하지 않은 경우가 60.9%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48.0%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주관적 경제 상

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7.3%를 차지하였

다. 대상자의 55.6%가 간호학과 전공에 대해 ‘만족한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간호학과에 진학한 동기는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36.3%, ‘높은 취업률 때문에’ 33.0%, 

‘가족의 권유’ 11.8%를 차지하였으며, 기타의 의견으로

는 고교성적에 의해 결정, 선생님, 선배, 친구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8.98%를 차지하였다. 대

상자의 64.0%가 ‘전공수업의 어려움’으로 고충을 호소

하였고, ‘여학우와의 관계’ 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16.9%로 나타났다[표 1]. 

2.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
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점수는 평균119.49점

(SD=22.51)이었으며, 학업스트레스 대처는 평균 123.16

점(SD=15.12)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다른 문항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12800

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평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남자간호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대처방법은 타협, 기분

전환, 사회적 지지의 추구, 긍정화, 과제에 집중하기 순

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46.56점(SD=6.61)이었으며, 

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수의 지지 순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평균 85.87점(SD=13.06)이었으며, 대학에 대한 애착, 정

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신체적 적응, 학문적 적응 순으

로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전공 관련 특성       (N=225)
특성/범주  M±SD/n(%)

연령(세)(범위: 18-31) 21.99±2.39
학년
    1학년 87(38.7)
    2학년 75(33.3)
    3학년 37(16.4)
    4학년 26(11.6)
종교
    유 101(44.9)
    무 124(55.1)
거주유형
    부모와 동거 80(35.6)
    자취 67(29.8)
    하숙, 기숙사 등 78(34.7)
병역
    군필 82(36.4)
    미필 137(60.9)
    면제 6(2.7)
동아리 활동
    유 108(48.0)
    무 117(52.0)
주관적 경제상태
    빈곤 45(20.0)
    보통 129(57.3)
    충분 51(22.7)
전공만족도
    매우 불만족 0(0.0)
    불만족 11(4.9)
    보통 58(25.8)
    만족 125(55.6)
    매우만족 31(13.8)
진학동기(복수응답)
    적성과 흥미 89(36.3)
    높은 취업률 81(33.0)
    가족의 권유 29(11.8)
    전문직이라는 점 24(9.80)
    기타 22(8.98)
간호학과에서의 어려움 (n=222)
    전공수업의 어려움 144(64.0)
    여학우와의 관계 38(16.9)
    주위시선 12(5.3)
    기타 28(12.4)

표 2.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
지와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N=225)

특성/범주 범위 M±SD/n(%)
성역할 갈등 37-222 119.49±22.51
학업스트레스 대처 35-175 123.16±15.12
학업스트레스 대처* 1-5 3.52±0.43
  과제에 집중하기* 1-5 3.52±0.57
  사회적 지지의 추구* 1-5 3.83±0.71
  타협* 1-5 3.86±0.56
  긍정화* 1-5 3.82±0.63
  기분전환* 1-5 3.86±0.91
사회적 지지 12-60 46.56±6.61
  부모의 지지 4-20 17.01±2.85
  교수의 지지 4-20 14.27±2.76
  친구의 지지 4-20 15.28±2.85
대학생활 적응 25-125 85.87±13.06
  학문적 적응 5-25 15.46±2.32
  사회적 적응 5-25 17.90±3.14
  정서적 적응 5-25 18.04±4.02
  신체적 적응 5-25 16.73±3.34
  대학에 대한 애착 5-25 18.23±3.51

*평균평점으로 환산

3. 대상자의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성역
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대
학생활 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에 따라 성역할 갈등

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는 학년(F=8.61, p<.001), 종교

유무(t=2.29, p=.023), 병역이행 유무(t=1.99, p=.048), 전

공만족도(F=9.4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F=4.92, 

p=.008)와 전공만족도(F=10.2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 학년(F=5.08, 

p=.007), 동아리 활동(t=2.19, p=.029), 전공만족도

(F=31.7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4.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
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남자 간호대학생은 성역할 갈등이 낮을수록(r=-.27, 

p<.001), 학업스트레스 대처(r=.47, p<.001)와 사회적 

지지(r=.45, p<.001)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r=-.28, p<.001), 학업스트레스 대처 수준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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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범주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연령 (세) -.08
(.226)

.08
(.217)

.06
(.390)

-.05
(465)

학년*

 1학년a 118.24±23.04 2.26
(.107)

123.21±12.92 8.61
(<.001)
b<c

46.34±5.80 1.81
(.166)

89.25±12.90 5.08
(.007)
a>b

 2학년b 123.79±24.14 118.40±14.61 45.75±6.95 83.19±11.58
 3, 4학년c 116.03±18.98 128.78±16.74 47.84±7.13 84.40±14.09
종교
  유 119.26±22.51 -0.14

(.889)
125.70±16.21 2.29

(.023)
46.48±6.81 -0.18

(.856)
86.55±13.68 0.71

(.480)  무 119.68±22.60 121.10±13.90 46.64±6.47 85.31±12.56
거주유형
 부모와 동거 120.66±20.29 2.98

(.053)
121.56±15.41 2.93

(.055)
45.25±6.73 2.50

(.084)
85.90±14.03 0.51

(.601) 자취 114.06±20.82 126.88±15.63 47.39±7.07 84.67±14.06
 하숙, 기숙사   등 122.94±25.34 121.62±13.97 47.21±5.92 86.87±11.07
병역
 군필 116.79±20.84 -1.36

(.176)
125.79±16.75 1.99

(.048)
47.54±6.26 1.68

(.095)
86.65±13.54 0.67

(.501) 미필 & 면제 121.04±23.34 121.66±13.94 46.01±6.78 85.43±12.80
동아리 활동
 유 119.27±23.26 -0.14

(.888)
123.55±13.53 0.37

(.715)
46.71±6.48 0.32

(.747)
87.82±11.30 2.19

(.029) 무 119.70±21.89 122.81±16.51 46.43±6.76 84.07±14.31
주관적 경제상태*

  빈곤a 119.91±18.89 0.36
(.699)

120.42±18.25 2.24
(.109)

44.60±7.85 4.92
(.008)
a<c

82.71±14.19 1.69
(.187)  보통b 120.28±24.56 122.71±14.81 46.40±6.09 86.50±13.12

  충분c 117.16±20.21 126.73±12.21 48.73±6.18 87.06±11.63
전공만족도
  불만족a 124.50±18.41

2.43
(.067)

124.27±16.14
9.49

(<.001)
b<c, b<d, 

c<d

44.00±9.73
10.28
(<.001)

a<d, b<c, 
b<d

71.27±13.32 31.75
(<.001)
a<b,
a<c,
a<d,
b<c

  보통b 123.66±21.82 116.40±13.24 43.60±6.45 77.09±11.15
  만족c 119.32±23.00 123.96±14.76 47.09±5.91 88.47±10.35
  매우만족d 110.77±21.29 132.23±14.49 50.90±6.61 97.00±12.31
*Scheffe test

표 3. 대상자의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N=225)

변수 Standardized β SE t(p) R2change R
2

Adjusted R
2

F(p)
학업스트레스 대처 0.33 0.06 4.77(<.001) .224 .224 .334 23.50

(<.001)전공 만족도(불만족)* -0.23 3.34 -4.14(<.001) .069 .293
사회적 지지 0.19 0.14 2.74(.007) .030 .323
성역할 갈등 -0.13 0.03 -2.21(.028) .015 .337

동아리 활동(무)* -0.11 1.43 -1.99(.048) .012 .349
Dummy coded.

변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

r (p) r (p) r (p)
학업스트레스 대처 -.23(<.001)
사회적 지지 -.28(<.001) .60(<.001)
대학생활 적응 -.27(<.001) .47(<.001) .45(<.001)

표 4.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N=225)

표 5.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N=225)

(r=.60, p<.001)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역할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스트레

스 대처 수준(r=-.23, 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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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
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 중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인 학년, 동

아리 활동 유무, 전공만족도를 포함하여, 주요변수인 성

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

로, 대학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목형 변수인 학년, 동아리 활동 

유무, 전공만족도는 Dummy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 대처(β=0.33, p<.001)가 가장 강력

한 영향변수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약 

22%설명하였다. 또한 전공만족도, 사회적지지, 성역할

갈등, 동아리 활동 유무 순으로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

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전체변수

의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설명력은 약 

33%로 나타났다(F=23.50, p<.001). 분석 시 학년은 유

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Ⅳ. 논의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성중심의 간호학과 학습 환경

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하며 학

과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남자 간호대학생

의 수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

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은 평균평점 3.23

점으로 중간정도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이경

주와 김미영[29]의 연구에서의 3.13점과는 비슷한 수준

이며,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수연, 김인순과 김지

현[30]의 연구에서의 성역할 갈등 점수인 3.57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김지현, 황매향과 유정이[7]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지배적인 학과를 선택한 남학생에 비해 여

성지배적인 학과를 선택한 남학생의 성역할 갈등 수준

이 더 낮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남성에 

비해 연구 대상자들의 성역할 갈등 수준이 낮은 것은 

여성지배적인 학과 선택 시 감당해야할 성역할 갈등에 

대한 고민과 충분한 심사숙고의 과정이 선행되어 직면

하는 성역할 갈등이 일반인에 비해 더 낮았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McMillian, Morgan과 Ament[31]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성인의 경우 간호사가 여성의 직업

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를 선택한 남

성들은 여성스럽고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Chen 등[32]의 연구

에 의하면,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일부환자들은 남자간

호사로부터 제공되는 간호를 거부하며, 동료 의료인조

차도 남자간호사를 차별대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

고하였다.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자간호

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성역할 갈등과 직무만족도 저

하를 경험하며, 이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11], 남자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간호사의 여성

성에 대한 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남자 간호학생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수 차원에서의 직

접적인 사회적 지지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학 영

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증진하고 간호사에 대한 전문

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과 내 교육과정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대처는 평균 평점 

3.52점으로 중간이상의 대처수준을 나타났으며, ‘타협’

과 ‘기분전환’이 각각 3.86점으로 두 대처방식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김건희[3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확인, 해

결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사용하는 등 적

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은 힘겹게 여겨지는 

교과과정과 임상실습의 어려움을 개인의 노력으로 적

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이를 수동적으로 감내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김은아와 장금성[34]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회피하지 않

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거나, 

주변에서 대처 자원을 구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은 개인 

내적자원을 증진시켜 학교생활의 적응수준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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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남자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를 개인의 내적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 추구의 대처방식을 

통해 환경적응력과 통제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업스트레스 대처는  저학년일 경우, 병역이행을 하

지 않은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간호대

학생은 군입대와 관련하여 입대시기에 대해 갈등하고, 

학업의 연속성 단절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기도 하며[9], 

힘든 상황으로부터 탈출구를 찾기 위해 군입대를 선택

하기도 한다[4]는 연구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이는 남

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군대를 다녀온 후에 학교적응의 

유연성과 융통성이 향상된다고 보고한 이정섭 등[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남학생에게 있어 군대는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이에 따른 남자 간호대학

생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법에 관심을 갖고,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을 선별하여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지를 해주어

야 한다. 특히, 군대 관련하여 발달적 위기를 함께 공유

하는 남자 간호대학생 선배 및 학내 동아리 모임을 통

한 네트워크 구축과 학내 지원 대책이 도움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평점 3.88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경완, 문인오와 박숙경[20]의 

연구에서 보고한 간호대학생의 3.78점과 비슷한 수치이

며,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정효주와 정향인[35]

의 연구에서 보고한 3.80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

에서 사회적 지지 중 부모의 지지가 가장 높았고, 친구

의 지지, 교수의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에 교수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간호학과 교수도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

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

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서미, 최보영과 조한익[36]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사회적 지지체계를 지각하

는 정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많고 심리

적 안녕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도 낮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전공 만족도가 낮은 학생

을 대상으로 입학초기부터 학우관계에 대해 세심히 관

찰하고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권장함과 

동시에 최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수의 정서적 지지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평점 

3.43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경완  등[20]의 

2.92점,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정효주와 정향인

[35]의 2.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33][37]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

리나라의 사회적 특성상 진로 및 취업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남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38]와 연관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영역을 살펴

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은 대학에 대한 애착이 가장 높

고, 다음으로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학문적 적응 순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곽윤경[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나, 최바올

[39]의 연구에서 일반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학문적 적응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윤미선[14]의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은 입학 

후 전공 공부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는 결과와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가장 힘든 점으로 대

상자의 64.0%가 ‘전공수업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결

과와 연관 지어 파악해 볼 때, 전공공부에 대한 어려움

을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위해 간

호학 교육과정 및 학습 환경에서 어떤 구체적 요인들이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업 적응과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

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 중, 학년, 동아리 

활동 유무, 전공만족도에 따라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년의 경우 1학년이 대학생활을 적응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이 되면서 대학생활 적

응수준이 높아진 선행연구[20]와 상이하였다. 이는 취

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간호학과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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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등학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이며 신입생의 경

우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한 경우 그에 따른 만

족감과 자부심이 높아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난

다는 해석[33]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동아리 활동

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를 해

소시켜주며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학교차원의 환경적, 제

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선호하는 동아리 

및 그 효용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실적이면서 효과성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 만족

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높은 취업률과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37],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학업스트레스

가 증가한다[40]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없을 경우 의욕상실, 학업 성취도 저하, 급기야

는 학업 포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전공만족도가 낮은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

응 능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적인 코칭

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 대처,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성역할 갈등, 동아리 활동 유무 순으로 남자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들 변수는 전체 변량의 약 33%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스트레스 대처는 남자 간호대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약 22%를 설명함으로써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박복남, 박종선과 이정란[41]의 

연구와 3-4학년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학교생

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한  김은아와 

장금성[34]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

안을 모색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강

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

활 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성역할 갈등에 대한 고민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가 요구

된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 대처에 취약한 집단을 조기 

선별하여, 남자 간호대학생 선배 및 학내 동아리 모임

을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학과 내 지원 대책등의 방

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 학업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 및 이들 변수가 남자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학업

스트레스 대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파

악되었으며, 전공만족도, 사회적지지, 성역할 갈등, 동

아리 활동 순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업스트레스 대처 능력 강화 및 성역

할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내 관심과 교수, 선후배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망 구축이 남자간호대학생

의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뿐만 아니라, 남자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간호사의 여성성에 대한 고정 관념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남자 간호학생 스스로 인식

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학의 영역

에 대한 이해 및 간호학 교육 과정을 통해 간호사에 대

한 전문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수 차

원에서 직접적인 사회적 지지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추후연구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

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탐색을 통해 남자 간호대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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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

적 요인을 평가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력 향상과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중재에 적

용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서 학업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다

양한 환경적, 상황적 요인과 함께 학업스트레스를 악화

시키는 관련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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